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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
중소기업 인력난을 악용한 취업 빙자 사기사범 구속 기소

 - 5년간 61개 업체에서 임금 1억 2,000만원 편취 -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요지, 공소제기일시, 공소제기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등(제11조 제1항)

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(부장검사 김성주)는 임금체불 송치사건 수사 中 
허위 경력 기재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한 후 단기간 근무하고 노동청 
신고로 피해 업체를 압박해 임금 등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’14. 4.부터 ’19. 3.
까지 약 5년간 61개 업체로부터 1억 2,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실업급여를 
부정수급한 취업 빙자 사기사범을 적발하여 금일(12. 4.) 구속 기소하였음

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 : A(남, 46세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해 업체가 요구

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업체와

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수법으로 ’14. 4. 1.

경부터 ’19. 3. 26.경까지 61개 피해 업체로부터 임금 등 합계

122,284,3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함【사기】

- ’16. 8. 1.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0,992원을

부정수급함【고용보험법위반】

  주요 수사경과

○ A가 고소한 임금체불 송치사건(’19. 4. 11.) 수사 中 A에 대해 사기 등

혐의로 구속영장 청구(’19. 11. 27.)

○ ’19. 11. 29. 구속영장 발부 / ’19. 12. 4. 구속 기소 ▨


